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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성령(聖靈)의3단계(三段階)

세 분의 주인공 중 첫번째로 출현하
신 분이 박태선 영모님이다. 박태선 영
모님의 출현을 시발로 다음 두 분의 주
인공의 출현은 어떤 식으로 출현하여
삼성일체일인출된 구세주로 나타나시는
가? 그 나타나신 완성자 구세주는 어떤
식으로 완성되시어 출현하시는가? 또
그 세 분의 주인공 중 한 분은 여인으
로 출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가?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생
각해보기로 하겠다.

1) 1단계성령:불성령(행2:1-4)

박태선님은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남리 148번지에서 1917년 정사(丁巳)생
으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술고래로
술을 먹고 와서는 어머니를 노상 때렸
으므로 어머니는 그 시달림을 받고 늘
울며 상심하시면서 지내셨다. 박태선님
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
다. 박태선님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
을 떠나셨다. 외로움에 휩싸인 9살 소
년은 매일 새벽에 울리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에 마음이 쏠렸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였다. 이후 새벽예
배건, 낮예배건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후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군수
물자 생산공장에 입사하여 병역 징집을
면할 수 있었다. 
박태선님께서는 일본에 가서도 독실

한 기독교 신자였다. 십일조는 기본이
고 십의 구조까지 헌금했다. 유명한 부
흥강사의 집회가 있다면 만사를 제치고
참석했다. 극성스럽게도 열심히 믿는
자 중 200여 명의 죽어가는 모습을 찾
아보았다고 한다. 그 죽음 앞에서 천당
가는 모습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여명 중 서너 명만 빼고는

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을 보고 이런 모습은 분명 주님품에 안
겨 천당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서너 사람은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띠면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께로 갈 시간이 됐다고 하면서 가는 것
을 보았다. 이렇게 신앙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머물면서 더 적극적이 되었다.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연합군

의 일본 폭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수도인 동경까지 엄청난 폭격
을 받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 박태선
님을 못견디게 한 것은 조선사람에게
가하는 극심한 차별대우였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판단한 박태선님은
1944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어느 교회로 나갈까 생각하다가 발길을
남대문교회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김치
선 목사가“너 태선이 아니냐”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끌려서 남대문교
회에 몸담고 신앙하기로 하였다.
남대문교회에서도 열렬한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북을 둘러메고 노방전
도를 늘 하였다. 서울 원효로에 철공장
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오
는 돈을 안주머니 바깥주머니에 넣어놓
고 있다가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여 그
돈을 다 수금대에 넣은 후에 수금대를
돌리곤 했다. 수금위원이었다. 그래서
박태선님은“나는 십의 구조를 바쳤다”
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느 날 이성봉 목사의 부흥집회가

있다고 알려왔다. 박태선님은 사생결단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작심을 하고 맨 앞자리에 자
리를 잡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
며 주야로 매달렸다. 
사흘째 되는 새벽녘에 용광로처럼 뜨

거운 불덩어리가 박태선님의 전신으로
쏟아 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
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
렀다. 온 몸이 떨리면서 몸을 전부 태
워 재로 만들어 날려보낼 것 같았다.
얼마 후에 좀 안정이 되어 일어나 무릎
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얼굴과 온 몸은 여
전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움이
계속 되고 있었다.

<<참참고고 사사항항>>
이성봉 목사를 통해서 박태선님이 불

성령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잘못이다.
박태선님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직접 역사하시어 이끄시는 것이다. 박
태선님은 이성봉 목사의 집회장소가 아
니더라도 어떤 곳에서건 때가 되어 이
와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였을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를 낳아 키울 위대한 엄
마를 출현시키시는 천기 속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은사는 성경 사도행전 2장 1

절에서 4절에 있는 불같은 성령이다.
“오순절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소리있
어 크고 급한 바람같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같은 혀가 갈라진 것
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행 2:1-4)
위 사도행전의 불같이 임하는 성령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성령이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이라고 하
면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전부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은 성령 중에 제 1단계의 성령인
것이다. 박태선님은 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어떻든 박태선님은 불같은 성령을 받

은 후 온 몸을 태울 것 같은 뜨거움이
10일, 20일, 한달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뜨거움이 뚝 끊
겼다. 그러자 온 몸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하도 이상하여 기도 중에
생각하여 보니 하나님께 실수하여 범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을 깨달은 박태선님은

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매달리셨다. 한 일주일 통곡하며
매달린 끝에 처음과 같이 온 몸을 뜨겁
게 태우는 불 성신이 다시 연결되었
다. 이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생활을 하니 뜨거움이 계속적으로 지속
되었다. 5, 6개월 지속되던 뜨거움이 어
느날 갑자기 또 다시 뚝 끊겼다. 깜짝
놀라신 박태선님은 또 무슨 잘못을 한
줄 알고 긴장했으나 기도중에 제 1단계
성령의 역할이 끝이 났음을 깨달으셨

다. 불의 성령은 죄를 태우기 위한 성
령이다. 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태우
면 뜨거운 불은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깜작 놀랄 일이 또 생겼다. 어

느날 갑자기 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
이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불의
성령으로 어느 수준까지 죄를 해결했다
가도 다시 죄를 지으면 뜨거운 불의 성
령이 다시 임하여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선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회복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감춰진 하나님
의 비밀의 역사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남사고 선생의 예언을 소
개한다.

辰巳聖君 正道令이 金剛山精運氣바다
진사성군 정도령 금강산정운기

北海島에 孕胎하야 東海島에
북해도 잉태 동해도

暫沈터니 日出東方鷄鳴聲에 南海島로
잠침 일출동방계명성 남해도

건너와서 天授大命指揮 故로
천수대명지휘 고

紫霞島에 定座하사
자하도 정좌

격암유록<松家田송가전>

진사성군 정도령은 금강산 정기로 운
을 받아 삼팔이북인 북해도에서 잉태하
여 동해도인 일본으로 잠침하였다가 때
가 되어 일출동방 계명성에 남해도인
삼팔이남 한국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대명을 받아 총지휘하기 위하여 자주빛

저녁노을과 같은 이슬이 내리는 자하도
인‘소사’에 정좌하사.
여기의 北海島(북해도)는 3·8이북의

북한, 東海島(동해도)는 일본, 南海島
(남해도)는 3·8이남의 남한을 말한다.
결국 처음 나온 주인공은 이북에서 태
어나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남한에 와
서 천수대명(天授大命)을 받아 역사하
시는 분이라는 예언이다.
東西各國除外하고 禮義東方 槿花國에
동서각국제외 예의동방 근화국

南之朝鮮先定하여 朴活에게 傳位하사
남지조선선정 박활 전위

격암유록<松家田송가전>

동서양 각국을 망라한 여러나라를 제
외시키고 오직 동방예의지국인 무궁화
꽃 피는 나라인 조선 중에서 남조선을
주인공 나오시는 나라로 먼저 정하시고
그 남조선에서 박태선님에게 세계 인류
를 살리는 사명을 맡겨 주셨다. 
開國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
개국이래초봉운 삼팔목운시황출

격암유록<弄弓歌농궁가>

개국이래 처음 맞는 운인데 3·8 목운
되시는 박태선님이 인류를 구원시키는
첫번째 영적 왕으로 출현하신다.

修道先出容天朴을 世人不知 모르거든
수도선출용천박 세인부지

天崩地坼素砂立을 十勝人게
천붕지탁소사립 십승인

問議하소 - 
문의

격암유록<桃符神人도부신인>

수도 끝에 먼저 출현하신 하나님 얼
굴을 한 박태선님을 세상사람이 모른다
고 하거든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소
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십승인에게 물
어보시오.
이와 같이 예언된 첫번째로 출현한

영적 황제 박태선님이 어떤 식으로 두
분 하나님을 회복시켜 삼위의 하나님을
일체로 완성시키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
이다. 

2) 2단계성령:생수성령(요7:38)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
났다. 삼팔선이 무너지고 북한군은 물
밀듯이 남한으로 공격해오고 한국군은
대항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후퇴를 계
속했다. 북한군의 탱크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서울이 함락되었다. 박태선님은
미처 피난을 못갔다. 이북에서 월남한
예수교 장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게 잡히면 사형 당할 것이라고 생각된

박태선님은 안방 구들장을 뜯고 그 속
에 숨었다. 비는 부슬부슬 오고, 후텁지
근한 구들장 속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답답하였다. 
너무 숨이 막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

어 죽더라도 뛰쳐 나가야 하겠다고 생
각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로 참고 견뎌
나가던 중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
다. 그 구들장 밑이 시원해지는 것이었
다. 아니, 구들장 밑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태선님의 몸이 얼음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해지는 것이었다. 
박하향을 한 바가지 짓이겨 밀어넣는

것 같은 진한 향이 코로, 입으로 쏟아
져 들어왔다. 또 코로 입으로 시원한
것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입
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배로 흘러들어
와서는 온 전신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었다. 그 구들장 속에서도 몸은 날아갈
듯이 둥둥뜨는 것 같은 상쾌함을 느꼈
다. 몸과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태선님은 문득 이것
이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
다. 
구들장 밑에서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혼란시
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박태선님은 또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이것이 마귀의 장난
이거든 물리쳐 주시옵소서’하고 애원하
는 기도를 계속했다. 박태선님은 9살
때부터 둘째가라면 섭섭하다고 할 정도
로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분이
며, 일본 동경에서도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의 설교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들어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한 터였지만
구들장 속에서 체험하는 것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의문을 가졌다. 
박태선님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

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성경구절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 성경구절은 다음
과 같다. “사람이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
르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니”였다. 박태선
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 구들장 속
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생수의 성령
임을 깨달은 것이다.
박태선님은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불
같은 성령은 다 알고 있지만 생수의 성
령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여
가르쳐 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와같
은 생수의 성령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박태선님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박태
선님은 인류 역사이래 처음으로 생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늘은 이분을 통
하여 하늘의 구세주 출현의 길을 탄탄
하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도덕경23장해석

노자의 사상은 사람이 자연처럼 살 것
을 말하고 있다. 노자는 천지자연의 현
상을 관찰하고 이를 사람의 삶의 거울
로 삼는다. 사람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고고한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
의 이상(理想)과 영원(永遠)을 꿈꾸며
동경하고, 땅은 인간이 발 딛고 사는 현
실과 직결되는 산과 들과 물과 나무들
의 생장의 약동함을 보고 활기찬 삶을
소망한다. 슬퍼하고 고통 받으면서 유
한한 생을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삶과
달리 자연은 말없이 자유하고 평화스럽
게 영원하게만 보인다. 사람도 이처럼
복잡한 삶과 비극적 짧은 생에서 벗어
나 하늘과 땅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게
영원무궁토록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간
절한 소망이 될 것이다. 비록 이 장에서
는 짤막한 몇 문장의 비유지만 천지자
연의 현상을 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치를 밝히 따져 내면의 참모습을 찾아
가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삶의
진수를 노래하고 있다.

希言自然(희언자연): 자연은 말이 없
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여 말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자연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
치고 있는 것이다.

飄風不終朝 暴雨不終日(표풍부종 조

폭우부종일): 고로 회오리바람은 아
침내내불지않고, 돌연내리는비는
종일내리지않는다.

자연의 이치를 밝히면서 인간의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孰爲此(숙위차): 이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인가?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의 그것이지만
우주 배후에 숨어 있는 생명의 실상의
작용은 누가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天地而不能久 又況於人乎!(천지이불
능구 우황어인호): 하늘과 땅에서 벌
어지는현상이능히이처럼오래가지
않는데사람의일에있어서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찰
나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듯 인생의 일
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
는 것이다.

故從事而道者 同於道(고종사이도자
동어도): 고로도인의일을함에있어
서도천지자연의이치와같은도를따
라행한다

도인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터득한 사
람으로 어떠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순
간을 살면서 천지자연처럼 살아가는 자
이다.

德者同於德(덕자동어덕): 덕이있는
도인은덕과함께한다

이러한 이치에 순응하여 마음과 행실

이 움직이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그 덕
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도인이라 하는
것이다.

失者 同於失(실자동어실): 도와 덕을
모르는무도인은도덕을잃고사는것
으로일체를이루고

도와 덕을 모르는 무도인은 천지자연
의 이치를 모르고 슬플 때, 슬픔에 빠져
절규하고, 기쁠 때, 기쁨에 도취되어 미
쳐 날뛰어 정신이 혼미에 빠지는 고단
하고 유한한 불행한 삶으로 점철된다. 

同德者 道亦德之(동덕자 도역덕지):
덕과하나된사람은도를얻은사람으

로역시덕을지닌자다

자연의 이치와 같이 마음과 행실이 물
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다.

同於失者 道亦失之(동어실자 덕역실
지): 도덕을 모르는 자는 역시 도와
덕을떠나사는자이다

천지자연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
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 도와 덕을 떠나
사는 역천자(逆天者)로서 멸망의 삶의
그것이라는 것이다.
도인의 삶은 천지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영원한 삶을 추구
하나, 무도인의 삶은 인위적이고 구속
받으며 고통 받으면서 유한한 불행의
삶의 결과를 낳는다. 도통을 추구하는
수도자가 하나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
천지자연과 같은 자유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사는 조그마한 인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주호기자

希言自然
희언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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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해설

전도관초창기때에내린이슬성신

一. 성령의3단계

1) 1단계 성령 ; 불성령(행2:1-4)
2) 2단계 성령 ; 생수성령(요7:38)

3) 3단계 성령 ; 이슬성령(호14:5-6)

二. 완성된성령인이슬은혜

1) 감로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증표
2) 감로 이슬성령은 완성된 성령

자연은말이없다


